
     전교조에 포획된 대한민국 교육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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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주제

 1. 대주제 : 대한민국 교육현황과 극복방안

 

 2. 소주제: ① 전교조에 포획된 공교육 살려내기

           ②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방안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로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나 곧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한

민국은 건국이전의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

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현황

을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 원인을 진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현황과 그 극복방안을 대주제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및 소속 노조원교사들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실태를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교육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과 대

안을 제시해보았다. 한편, 교육의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양보할 수 없는 헌

법적 가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어야할 교육분야는 단연코 

사학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학과 전교조의 활동이 충돌하여 사학의 자율성이 위축되

거나 왜곡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본 연구는 전교조의 실태를 고증하여, 전교조가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

성, 교육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거대담론 수준의 

대주제를 정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제약이 많고 공포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

서 작성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보고서는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교

육의 현 실태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Ⅱ.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비교적 사실적이고 객

관적으로 분석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단하고 교육이 나아가야할 바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으로 앞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함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그동안 교육의 근본 목적1)에 맞게 중.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유

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으로써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오지 못했고, 오히려 진영논

리에 갇힌 정치권에 휘둘림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한시적이고 방향성없는 입시제도를 채택

함으로 인해 현재의 초, 중, 고등과정의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독창성 계발이

라는 각 연령별, 단계별 학습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위

한 암기식, 주입식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오로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변질되었

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면 할수록 더욱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경쟁

체제 속에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 ‘교사폭행’,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과 

같은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적응 문제까지 드러내는 안타까운 최악의 상

황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의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본래의 교육적 본질을 망각한 비효율의 극치를 이루고 지난 30년간 

표류하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교육이었음을 솔직히 진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원인으로 우리는 교육정책의 과도한 국가개입, 즉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박탈과 사학의 학생 선발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인

해 학교간의 선의의 자율 경쟁체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사학의 자율성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특히, 이같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교육부

의 지속적인 월권행위의 이면에는 지난 30년 동안 좌경 사상으로 무장된 전국 교직원노동조

합2)(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교육부와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압

력과 협박 등의 실력 행사가 있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전교조 교사들은 

꾸준히 세력화를 거듭하여 급기야는 이들이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 대거 당선3)되어 교육계를 

장악하는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이처럼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아닌 사상가들에게 우리의 공교육이 잠식당하여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마침내 공교육의 붕괴라는 처참한 실상을 맞이하게까지 된 작금의 현 교육실태를 우

리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등학교4) 사태와, 그 동안 전교조 문제로 신문 지상에 오르내

리는 등의 심각한 교내 문제를 앓아왔던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5), 서울 충암고등학교6)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방적 좌경 

사상 주입행위7)로 인해, 교사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1)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키백과: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3) 중앙일보(2018.6.14.):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후보들 대거당선. 진보성향 당선자 14

명중 10명이 전교조( https://news.joins.com/article/22715546 )

4) 서울 인헌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9길 74 ( http://inhun.hs.kr/index.do)

5)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 sm.sen.hs.kr )

6) 서울 충암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5길 5 ( http://cham.hs.kr/index.do )

7)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23일 기자회견문 全文

https://news.joins.com/article/22715546
http://cham.hs.kr/index.do


등의 각종 일탈행위 등의 심각한 부도덕성이 얼마나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8)하는 자유 민주주의 시민을 육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교육적 행위이며, 이들의 좌경화, 

의식화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교육현장이 오염되고 마비되었지 고발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들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일부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학교 교육현장을 이

미 신성한 학습의 장소가 아닌 전교조 교사들의 사상을 학습하는 이념의 사육장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구성하여 더 이상 자신들과 후배들

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시키며 강요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결

국 이같은 심각한 전교조 교사들의 공교육 장악사태 등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

템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까

지 이르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교육관련 연구들은 전교조의 해악성을 적시하고 교육

관련 주제의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고찰을 통해 현안을 진단하는 선행연구나 세미나나 학술회

의 등은 전무하였다. 그나마,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교과서 폐기 사태이후로 몇몇 우파진영에서 

‘성평등’, ‘국정교과서 사태’ 등과 같은 주제가 한정된 단편적인 세미나나 학술회의 등은 간간히 

있어왔으나 이 역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전문적이며 현학적, 철학적인 담론에 그치

는 등 실효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교육 수요자들에게 꼭

맞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올바른 교육을 교

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접근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을 적극 수용함으로, 현재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회복

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방법

☞ 소주제인 ‘전교조에 포획된 공교육의 실태’와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

인 교육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그동안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각 시민단체의 대

표자들과의 전화 면접 및 인터뷰, 관계자 증언, 관련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방문 및 기자회견장 

방문 및 성명서 내용 분석, TV와 신문 등에 보도된 언론 기사 분석 등

2.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  

 ① 인터뷰나 면접할 해당 교육관련 시민단체 명단작성

 ② 인터뷰나 면접할 해당 교육관련 시민단체 장과의 접촉 요청 및 일정 상호 협의 

 ③ 인터뷰나, 면접 실행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

8)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➃ 해당 단체의 활동내역들을 검증(언론기사, 보도자료, 홈페이지 방문 등) 

 ➄ 교육관련 언론 기사스크랩 및 언론 기사 내용분석(전교조 활동, 주요 교육관련 이슈)

Ⅳ. 현황 고찰

☞ 전교조9) 소속 교사들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피해사례 기술에 앞서 현재 공교육 붕괴의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교조의 역사와 기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일명 전교조)는 1986년 5월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이 

1987년 9월 27일 전교조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 등 학교민주화 투쟁, 교육악법 개정투쟁에 앞장서왔다.10) 

 당시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에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

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이 단

체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

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라 선언하여 그들

의 의도를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과격한 선언문과 각동 언동으로 인해 전교조는 출범 초기부

터 친북-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아 전교조 소속 교사 약 1,500명이 1989년에 집단으로 해직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고, 해직됐던 교사

들은 1999년부터 대거 복직되었다.11)

 2. 전교조의 주요사업12) 

   활동1: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처우, 교육환경 개선

   활동2: 혁신학교 건설에 앞장

   활동3: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와 수당화 투쟁

   활동4: 성평등 실현

   활동5: 참교육 실천대회 개최

   활동6: 무상급식 실현

   활동7: 부패사학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 등 법개정에 앞장 

   활동8: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확대

   활동9: 진보적 교육감과 교육위원과 연대한 올바른 정책수립 

3. 전교조의 주요 좌편향적 이념활동 내역13)* 

 2002년 - 여중생 장갑차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살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상당수의 전교조 

9)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https://www.eduhope.net/web/eduhope/introduce/program.php?menu_id=1020

10) 전교조가 걸어온 길: https://www.eduhope.net/web/eduhope/introduce/history.php?menu_id=1040
11) 관련기사: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
12) 전교조 주요사업: https://www.eduhope.net/web/eduhope/introduce/core.php?menu_id=1090
13) 관련기사: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



소속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 가산점을 준 교사들도 있었다.

*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자 전교조는 역시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계기수

업’을 실시했고, APEC 정상회의 및 한미 FTA 등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

였다. 특히 전교조는 최근 수년간 단순한 좌파성향 단체에서 한 발 더 나가 종북성향으로 치

닫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유엔(UN)사-한

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2005년-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 씨가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

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

께 참가14)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범민련에서 만든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

속 기소됐다.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

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15) 

4. 전교조의 실제 이념교육 활동사례(전교조 홈피 내에서 세월호 교육을 중심으로)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활동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 전교조에서는 ‘416 잊지않고 행동하기’라는 구호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전개하였다. 

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발간1) 

☞ 416 교과서란?

14)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0074.html
15) 나무위키: https://namu.wiki/w/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국교직원노조에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제작함. 

다음은 서울 강서구 방원중학교 416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영효 교사 인터뷰

- <416교과서>를 발간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해서...

 

- 어떤 분들이 모여, 어떤 과정을 거쳐 발간되었나?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계기 수업'을 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교조 416특위를 중심으로 경험과 자료를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과정 초안을 만들었고, 여러 차례 집필과 감수를 거쳤다. 

- <416교과서>가 초등용과 중등용 2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교과서 구성은? 

<416교과서>는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각각 발간됐다. 참사의 진실 범위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

고, '교과서'라는 명칭을 두고 고민이 깊었다. 모두 4단원으로 '기억과 공감', '진실 찾기', '정의 세우

기', '약속과 실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세월호 교육용 교재로 2016년 3월22일 정식 출간됨. 하지만 이 

‘416교과서’는 당시 교육부의 발빠른 대처로 사용금지 조치(3월26일)되었음16)  

16) https://sixfy.tistory.com/148

1단원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의 시작인 기억에 관한 내용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의 하루와 배에 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 참사 이후의 삶에 대한 성찰이다.

2단원에서는 세월호는 어떤 배이고 왜 그 큰 배가 가라앉았는지, 가라앉는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지를 탐색했다. 선장과 선원들, 해경,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배 안의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는

지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순간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3단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온 분들의 노고를 살피고, 정

의 실현을 위해서 책임질 주체를 고민했다. 아직도 책임의 주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4단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들어하는 이웃과 더불어 손잡고 '기억과 치유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을 소개했다. 치유와 연대의 힘에 고마움을 느끼며 진실과 정의 찾기에 헌신하는 유가족의 삶과, 그

분들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많은 이들을 다뤘다.

-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첫째, 진실의 범위를 정하기가 힘들었다. 아직 진행형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정부의 발표와 재판 결과만 가지고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

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점에서 2단원 '진실찾기' 작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둘째, '교과서'라는 명칭이다. 교과서에 대한 통념은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핵심적 지

식만을 정선하여 담은 책'이다. 우리가 준비한 내용에 비해 이름이, 담은 형식이, 너무 크고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서'라는 말을 상징적인 표현으로라도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인용된 글과 사진의 저작권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다. 더 좋은 텍스트나 사진들을 놓친 것이 

많아 못내 아쉽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은?

교과서 감수 작업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간접적으로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였다. 

- 앞으로 <416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416교과서>는 수업과 활동을 돕기 위한 교사용 책자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도 보급된다. 학교와 학생들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충분히 재구성하여 사

용하면 좋겠다. 또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에, 또는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회, 동아리 활동 시간에 활용하기 바란다." 

- 끝으로 교과서를 구입은 어떻게?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미 책자를 발송 중이다. 개인, 

단체 구매도 모두 가능하지만, 여러 권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선물하거나 학교 내에서 공동 활동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회·분회 단위의 결의를 통해 함께 구입하여 활용하면 더욱 좋겠다."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ews.v.daum.net/v/20160314143303937)

https://news.v.daum.net/v/20160314143303937


☞ 실제 소개글: 

<416교과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며, 무너져가는 정의를 회복하고 나아

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작은 일들을 찾아보고 다짐하자는 흐름으로 제작

했습니다. 초, 중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하였으며 적절한 편집을 통해 고등학생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교과시간에도 재구성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자유학기제와 프로젝트 수업, 

창체, 학생회, 동아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 1권 가격 : 5000원(입금계좌 :  국민 7*4-**-*****-4*7 전교조)17)  

➁ 세월호 주제와 관련된 노래 집중 배포18)

17) 교과서 신청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7EpRQXPbNXoOyARSk9dVzjZzXz0exuNOfjQf5o8rBIHZtQw/viewform?c=0&w=1

18)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12&page=17&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26&page=11&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12&page=17&menu_id=4020


  <더이상>-작사작곡 윤민석19), 

  <얘들아 올라가자>-작사작곡 윤민석20), 

  <눈물이 난다>- 작사작곡 윤민석21), 

  <금요일엔 돌아오렴>-작사 작곡 윤민석22), 

  <진실은 침몰하지않는다>- 작사작곡 윤민석23), 

  <약속해>- 작사 작곡 : 윤민석24), 

  <잊지않을게>-작사 작곡 : 윤민석25),  

☞ 작곡가 윤민석은 누구? : 민중가요 작곡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노동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3년을 복역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번 구속된 바 있다. 〈전대협 진군가〉, 〈한민전 찬

가〉, 〈반미 출정가1〉, 〈한민전 10대 강령〉, 〈애국의 길〉, 〈전대협 찬가〉, 〈오 통일이여〉, 〈결전

가〉, 〈연대투쟁가〉, 〈백두산〉, 〈서울에서 평양까지〉, 〈Fucking USA〉, 〈전사의 맹세〉, 〈촛불을 

들어라!〉, 〈민주통합당 당가〉 등 좌편향 이념곡 다수 작곡함. 특히, 박근혜대통령 탄핵가27)가인 

<이게 나라냐ㅅㅂ>을 작곡함.

  이게 나라냐ㅅㅂ               윤민석 작사/작곡

 

19) https://ceo2002.tistory.com/1956
20) https://woephilzine.blog.me/220885473085
21) https://blog.naver.com/psps0102/80211769177
22) http://bit.ly/1HbGBm3
23) http://bit.ly/17UZfR6
24) http://bit.ly/1kGketv
25) http://bit.ly/1ycDU1w
26) 한계레 기사: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857.html
27) https://ceo2002.tistory.com/2410



특히, 이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친근감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세월호 희생자 명단을 전부 노래가사로 외워서 따라 부르도록 유도함28)

          더 이상

             작사, 
작곡:윤민석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을 
위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더 이상 미안하다 않으리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
 더 이상
 
 그것은 저들이 바라는 일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일
 결국엔 우리가 다 죽는 일
 그것은
 
 잊지마라 잊지마라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을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잃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➂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애도 계기수업 진행29)

☞ 계기수업이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기사, 사설, 칼럼 등의 다양한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전교조에서 실시. 주로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배포  

   되었다.30) 

28)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8&page=7&menu_id=4020

29)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15&page=16&menu_id=4020

30) 관련기사: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66



다. 기타 주제들 : 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  

   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날, 세월호애도, 참교육, 다문화, 사회공공성, 대륙철도 등...



   (기사글 발췌: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66)

마. 전교조 계기수업이 편향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

  1) 계기수업의 주제나 방향이 선거와 무관치 않은 활동이라는 점

   -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41개의 

     계기수업 안을 집중적으로 기획·배포함

   - 2008년 4월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한해에 27개나 만들어져 집중 배포됨

   2) 계기수업의 주제/시기가 전교조의 사회 정치적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나아가 시국선언이  

      나 거리투쟁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 한미FTA, 국가보안법, 대선/총선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전교조는 뚜렷한 자신     

     들의 입장을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외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기수업을 시도해 옴

   - 전교조는 좌파 노동운동의 극단에 서 있는 노조임을 주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계기   

     수업을 가장 역점적인 주제로 해마다 다루어 옴

➃ 학교안에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교육을 실시

  (교육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테이블운동”2) )

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동조단식 참여 및 독려31)(조수진 교사의 학생과 함께 

한 노란테이블 활동기3) 참조)



⑥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벨>영화를 청소년 단체 관람으로 독려32)

⑦ 전교조의 각지부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세월호 행동관련 지침 하달

(세월호 200일 집중 실천4), 세월호 500일33)수업, 800일 맞이 수업34), 900일 맞이 수업35) )

⑧ 세월호 200일을 맞이하여 초. 중. 고등학교별 구체적인 수업지침하달36)

<전교조 홈페이지 내의 실제 공지 내용>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 \'200일\'이 됩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생명의 존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중실천 주간으로 선포하고 적극 행동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4차 공동수업자료는, 우리의 교육을 바꾸는 천 개의 행동 노란 테이블을 학생들과 진행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수업 속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수업자료는 초등용과 고등학생용 2가지를 제작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엽서(소속 지부와 지회에 요청)와 노란테이블 툴킷(본부 참교육실에 요청)은 제공해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7&page=12&menu_id=4020

(초.중등용 수업지침서, 고등용 수업지침서 별첨5))

⑨ 세월호 관련 우수활동 사례기 홈피 게시하여 수업 참여를 독려

( 박춘애 교사 실천기 별첨6) )

⑩ 세월호 관련 청소년 사진 UCC 공모전 개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진실을 찾아라\" 청소년UCC 공모전 안내 포스터 별첨7))

⑪ 광화문 세월호 천막 지킴이활동 참여 및 독려

( 전교조 교사 정보람의 광화문 지킴이 활동 보고서 별첨8) )

⑫ 새학기맞이 전교조 교사 수뇌부 좌담회 개최

( 좌담회 주제: ‘4.16 잊지않고 행동하기’ 어떻게 할까? 좌담회 회의록별첨9) )

⑬ 전교조 416특별위원회(02-2670-9452)에서 제작된  <노란툴킷>제작 판매

(노란툴킷: 1세트안에 노란테이블보 5장, 감정카드, 발견카드, 상상카드, 과제카드, 약속합니다 

카드 50매 동봉. 최대 10명씩 5모둠이 그룹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작됨. 1세트 가격 25,000원)

( <노란툴킷> 증거사진 별첨10) )

31) 전교조 홈페이지 내: 

h t t p s : / / c h a m s i l . e d u h o p e . n e t / b b s / b o a r d . p h p ? b o _ t a b l e = m a y b b s _ c h a m s i l _ 1 1 _ 8 & w r _ i d = 5 4 & p a g e = 1 3 & m e n u _ i d = 4 0 2 0 ,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8&page=12&menu_id=4020

32)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08&page=11&menu_id=4020
33)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3&page=7&menu_id=4020
34)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4&page=6&menu_id=4020

35)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56&page=5&menu_id=4020

36)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7&page=12&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7&page=12&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54&page=13&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7&page=12&menu_id=4020


⑭ 전교조에서 제작한 노란툴킷 사용법과 홍보영상 게재37)

⑮ 수업 중 초, 중, 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노란리본 만들기 수업38) 

⑯ 초등 전학년에 걸친 세월호 관련 수업진행 유도 및 공동수업안11)

⑰ 중.고등용 세월호 관련 선체인양 여론조성을 위한 수업진행 유도 및 공동수업안12)

⑱ 2014년도 한겨레 신문에 교사 기획기사 글 게시39)

⑲ 세월호 참사 1주기 전교생 대상 추모제 개최- 남악중학교13)

(예: 시 낭송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등)

⑳ 세월호 특별수업 외에 타 교과에 세월호 수업을 연계시킴40)

 ( ‘도덕교과’와 ‘진로와 직업교과’에 맞춘 다양한 추모, 공동수업안14),  

   사회. 국어. 미술. 음악과 연계된 공동수업안15))

㉑ 수업 중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실명과 사진 수업중 전원공개16) 

 

㉒ 좌편향 기사, 도서 읽고 독후감 쓰기 독려17)

(예: “뉴스타파 -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2014.7.24.)”, 

 뉴스타파 김진혁 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기다리래(2014.5.1.),

 [김어준의 파파이스 다큐] 커튼 뒤의 사람들

“내릴 수 없는배-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우석훈(웅진지식하우스),  

 “눈먼자들의 국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문학동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생각의 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세월호 추모시집” 고은

 “못난 아빠–이제야 철이 드는 못난 아비입니다” 김영오/박태옥(부엔리브로)

37)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14&page=11&menu_id=4020
38)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27&page=11&menu_id=4020

39)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59&page=10&menu_id=4020

40)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41&page=10&menu_id=4020



㉓ 유가족용 및 청와대 민원제기용 엽서보내기 운동 전개41)

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18)

㉕ 세월호 희망 뱃지 판매(교사용 참고)42)

㉖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 동작 따라하기 행사43)

㉗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오준호와의 대화44)개최

㉘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활동 <416교실>활동 전개45)

㉙ 416기억과 약속의 길걷기 행사 참여46)

㉚ 416 500일 단원고 희생자 기억하기 수업진행47)

㉛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토요문화제 주관하여 개최48) 

㉜ 세월호희생자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49)

㉝ 세월호 관련 성명서 발표50)

㉞ 단원고 교실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51)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도 잊혀집니다’ 포스터와 서명지19)참조)

㉟ 지회/지부/학생과 함께보는 다큐 <나쁜 나라> 행사 개최52)

㊱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53)

㊲ 416 2주기 집중실천 학교 <노란리본가게> 운영 독려54)

☞ 노란 리본가게: 

운영 방식 : 특정한 공간에 노란 리본바구니를 마련하고 노란 리본과 노란 뱃지, 노란 팔찌 등을 비치

(학생회와 함께 운영)하여 일상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가게 운영. 

41)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38&page=10&menu_id=4020

42)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39&page=10&menu_id=4020
43)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63&page=9&menu_id=4020
44)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86&page=8&menu_id=4020

45)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87&page=8&menu_id=4020
46)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0&page=8&menu_id=4020
47)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3&page=7&menu_id=4020
48)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9&page=7&menu_id=4020

49)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0&page=7&menu_id=4020
50) 전교조 홈피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6&page=7&menu_id=4020

51)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5&page=7&menu_id=4020

52)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3&page=7&menu_id=4020

53)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11&page=6&menu_id=4020

54)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14&page=6&menu_id=4020



㊳ 416 인권선언 운동 동참55)

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소송진행56)

㊵ 416 청소년 캠프 실시57)

㊶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자들 지지 및 의원실 전화와 메일 항의운동 전개58) 

☞  더민주 당사 농성자들 요구사항

➀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➁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➂ 국회의장은 세월호 특검안을 직권상정하라

➃ 더불어민주당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라

㊷ 416가족협의회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 광고기금 모금운동 전개59)

㊸ 학생들과 함께 노란나비 접기 행사진행60)

☞ ➀행사취지(전교조 홈피내 설명) : 1000일의 상징적 의미. 천 번을 접어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소원을 위해 천 번의 나비를 접는다.

   ➁행사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1월 6일

   ➂진행방법(예시 안)

     학교별로 100일 동안 1000마리의 노랑나비를 접는다→접은 노랑나비를 상자에 담는다.

   ➃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에 1000개의 상자를 전시한다(광화문이나 합동분향소)

   ⑤100일동안 천번을 접는다는 ‘천번의 나비’ 약속사진을 SNS에 올린다(공개로 대중적 확산 시도)

㊹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실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한겨레 광고 게재61)

☞➀광고취지: 9월30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실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을 견인하고,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특조위 활동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냄.   

  ➁게재 일시 : 2016. 9/27~9/28

  ➂게재 방법: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면

㊺ 세월호 3주기 현수막 및 피켓 제작배포62)(학교현장 활용용)

㊻ 세월호 기억 티셔츠 디자인 공모63)

55)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18&page=6&menu_id=4020

56)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1&page=6&menu_id=4020
온라인 서명:https://docs.google.com/forms/d/1dz6G9P98J2Io91yOAgQB5u0HNGsbQLVd59-PKduZgIE/viewform?c=0&w=1

57)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5&page=6&menu_id=4020
온라인 참가신청: https://goo.gl/eZ3Kq4

58)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28&page=5&menu_id=4020

59)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39&page=5&menu_id=4020

60)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57&page=5&menu_id=4020
61)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61&page=5&menu_id=4020
62) 전교조 홈피내: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3&wr_id=207967&menu_id=2030

63)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468&page=4&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1&page=6&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5&page=6&menu_id=4020


㊼ 세월호 연극 '그와 그녀의 옷장' 후원

㊽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선언20)  



㊾ ‘416 교과서’ 금지조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세월호 관련 각종 수업자료 개발 및 수업활

용21)

( 416기억수업 초등수업지도안, 416기억수업 중등수업지도안, 416기억수업자료:시,영상,기사,만

들기 등, 416기억수업자료-교사들이야기, 416기억수업-학교별 실제활용사례모음 )

㊿ 세월호 인양장소 방문 및 유가족 간담회 개최64)

64)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544&page=3&menu_id=4020



◯51 세월호 아카데미 홍보65)

◯52 세월호 팩트체크 북콘서트 개최66)

65) 전교조 홈피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577&page=3&menu_id=4020

66)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668&page=3&menu_id=4020



◯53 ‘전교조 416다이어리’ 제작 판매67)

☞ 2018년 416다이어리 신청 안내 

➀ 416다이어리 제작 개요

 1) 권당 단가 : 6,700원(배송비 포함)

 2) 다이어리 사이즈 : 약21.5cm(가로)×13.7cm(세로)

 3) 표지 재질 : 가죽(예년 합성피혁 표지재질의 내구성이 취약하여 가죽으로 변경)

 4) 내지 분량 : 180쪽 내외 

➁ 신청 방법

 1) 주문단위 : 지회/지부 단위로 신청가능(분회나 별도 단위의 신청은 사전 연락바람)

 2) 신청 마감 : 2017년 11월 30일(이후에도 연장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https://goo.gl/DNwDwU)

 3) 대금 결제 방법 : 지회/지부 교부금 공제

◯54 인창고등학교 전교조 교사 김애경의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실제사례68)

☞ 이 사례를 통하여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서울 인헌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육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기에 사례를 수록하였음.

☞전교조 홈피에 교사 본인이 직접 올린 글: 

인창고 김애경입니다.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안입니다.

잊지않을게.. 노래를 부르며 다짐했지만, 정말로 3년이 될 때까지, 

세월호 인양이 되지 않고, 진실도 밝히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3주기 수업안을 준비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다보니, 

1주기 수업지도안 만들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법, 공감하는 법에 초점을 두었더라구요.

 3주기 기억수업에서는 

그동안 기억해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 

촛불항쟁을 이끈 원동력이 되어준 세월호 투쟁에 대한 고마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았습니다.

      1. 도입 - 잊었나요? (영상 - 손석희 앵커브리핑, 세월호 참사, 끝나지 않은 기다림)

      2. 기억 - 생존학생 편지(영상 - 생존학생 편지 - 3년이 지나도 전혀 무뎌지지 않아.)

      3. 공감 -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거야(영상-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거야. Yellow Ocean 치타, 

               강성환 노래)

             - 기억해줘서 고마워요.(영상 -함께 아픔 나눈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4. 나눔 - 포스트잇에 요구안 쓰기(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해요!)  

             - 댓글 쓰기 (경복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 악플을 선플로)

67)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723&page=2&menu_id=4020

68) 전교조 홈피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446&page=4&menu_id=4020



☞ 인창고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지도안-실제22)

 

☞ 인창고 세월호3주기 기억수업 활동지23)



◯55 416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17.11.17.)69)

69)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724&page=2&menu_id=4020



 

◯56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세월호 다큐멘터리 <망각과 기억><망각과 기억2: 돌아

봄><공동의 기억: 트라우마>를 홈페이지에 홍보70)

◯57 세월호 4주기 공동수업안 제작 배포71)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초등(2018),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중등1(2018), 4주기 공동수업 지도

안중등2(2018)24) )

◯58 416세월호참사 4주기 교실과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 붙이기72)   

 

70)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869&page=2&menu_id=4020

71)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1&page=2&menu_id=4020

72)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4&page=2&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5&page=2&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4&page=2&menu_id=4020


◯59 416세월호참사 4주기 엽서제작73) 

(엽서앞면)

◯60 2018년 세월호 4주기 계기수업부터는 다른 이슈들과 연계된 수업으로 진행74)  

(세월호 참사 4주기 계기수업, 4.3 제주항쟁 이해하기, 4.3영상제주도 4.3사업소 편집본.mp4, 

 제주4.3추도사노무현대통령 편집본.mp4, 헌법 제1조 2항변호사-송강호.mp425) ) 

73)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6&page=2&menu_id=4020

74)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30&page=2&menu_id=4020



세월호 참사 4주기 계기수업

[개요] 4.3 제주 항쟁과 4.16 세월호 참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권력' 가지고 수업의 흐름을 만든다. 

1. 수업 목표

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통해 ‘국가 권력’       

    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나.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있다.

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다. 

2. 수업 시간: 45분

3. 수업 장면: 자기 생각 말하기

4. 수업 흐름: ppt 참고

[들어가기]

- 4.3과 4.16을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 말해주기

[활동하기]

① 4.3 동영상(제주도4.3사업소)과 4.16 동영상(당신의 바다, 우리의 바다) 보기

② 4.3과 4.16의 공통점(비슷한 점) 말해 보기

③ 추도사 동영상(제주4.3추도사)보기

④ 추도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보기

[정리하기]

- 헌법 제1조 2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 (동영상-영화 ‘변호사’ 장면 중)

5. 참고 사항

가. 수업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폭력을 이해하고, 그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나. 4.3과 비교해서 세월호 참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같이 논의합니다.

다. 위의 자료를 각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61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관련 교육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75)

75) 전교조 홈피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2213&page=1&menu_id=4020



5. 전교조 주요 피해학교 사례

☞ 다음은 현재 전교조 문제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인헌고등학교76)와 서울 숙명여

자고등학교77), 서울 충암고등학교78)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각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과의 전화 면접 및 인터뷰, 관계자 증언, 관련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방문 및 기자회견장 방문 

및 성명서 내용 분석과, TV와 신문 등에 보도된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➀ 서울 인헌고등학교 사태 - 현재 진행중

☞ 인헌고등학교 전교조 소속교사(김은형:국어과, 서인호:화학과, 문창규, 최용주:체육과, 안재분,  

 성명희, 김창현:사회과)들이 교내 공개된 장소에서 반일, 반미, 페미니즘, 동성애 등 사상적으  

 로 편향된 이념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복종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서슴없이  

 ‘일베’라는 딱지를 붙여 모욕과 명예훼손, 강요와 협박을 하자, 이에 시달려왔던 인헌고등학교  

 일부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수호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 오염된 교육현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019. 10. 23.)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더 이상 교사라  

 는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들과 후배들에게 편향된 주입교육을 시키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79) 

 

76) 서울 인헌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9길 74 ( http://inhun.hs.kr/index.do)

77)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 sm.sen.hs.kr )

78) 서울 충암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5길 5 ( http://cham.hs.kr/index.do )
79)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http://cham.hs.kr/index.do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특히,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군은 “신성한 교육현장은 이제 학생들이 마루타나 다름없고,  

 의무 교육기간 동안에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로 개조당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왕따를 조장 당하고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 언행을 듣거나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치교사들의 종속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  

 였다.80) 

사례1) 반일구호 제창강요81)

 

  2019년 10월 17일(목)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교장 나승표, 전교조 교사 김은형, 서인호, 문창  

 규, 최용주 등은 마라톤 대회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고 지시하며, 반일운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반일과 무관한 문구를 적자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라며 혼을 내고 문구를 다시 수정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적어내도록 강요하  

 였다. 그 이후 학생들에게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반일구호를 외  

 치도록 강제하였으며 반일사상 문구를 학생들의 몸에 붙이고 마라톤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였  

 다. 심지어, 이를 거부하던 학생들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  

 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다. 

사례2) 조국 가짜뉴스 믿으면 개. 돼지82)

  교사 안재분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당일,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두고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라는 뉘앙스로 언급하자, 이에 학생들이 교  

 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가짜 뉴스 믿지 마! 자기 아내 압수수색 하면 기분  

 좋을 것 같냐? 검찰이 자기 가족들 조사해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사퇴시킨 거야. 가짜  

 뉴스 믿는 사람들은 다 개돼지야!”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사례3) 교사와 다른 견해는 일베로 규정83)

 

 학생 권범준이 故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을 읽고 인물평을 하기를“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잘 한 것 같다.”라고 하자, 교사 성명희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일베  

 냐?”라며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며 모욕을 하자, 이에 해당 학생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  

 꼈다고 한다. 이 학생은 그후 친구들로부터 ‘일베’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후 더 이상 어떤 자  

 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피력하기를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례4) 타학교에서도 지속적 정치편향 수업 및 반미사상을 주입해온 교사 김은형의 행적들 

 

 과거 2005년 5월 서울시내 중학교 재직 때는 수행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며 '할아버지의 필

통'이라는 반미연극을 관람하도록 유도84)하였고, 2005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책거리'로 교

80)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대표 김화랑학생의 성명서 全文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10300627067635/?sfnsn=mo

81)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2)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3)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4)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10300627067635/?sfnsn=mo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실에서 수업 중에 향을 피우고 귀신을 쫓는 제사와 굿을 지내도록 하자 수업에 참여했던 기독

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수업이) 지옥 같았다'는 평을 하였다고 전교조 홈피에 수업후기를 

일기형식으로 기술하였다.85) 2008년 6월에는 학생들에게 도서실에서 광우병 선동을 주제로 한 

'촛불집회, 촛불 연극'을 보게 하였고,86) 2013년에는 봉사활동 점수를 내걸고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에 인헌고등학교 학생 70여명을 참여시키기도 하   

였다.87) 

  2015년에는 학교 교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 라디오 출연해 출자금 모금을 독

려한 사실도 있었다. 또 '태양광을 찬양'하는 수행평가를 내며 "원전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

라는 막말도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였다.88) 

사례5) 페미니즘 사상 강요89)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견해로 적고, 성평화 동아리     

 WALIH가 페미니즘이라는 성담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아리가 강제 폐쇄 통보를 당하  

 였다.  

☞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헌고등학교 사태

 안타깝게도 인헌고등학교 사태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교육

청(교육감 조희연) 한 달 동안 특별장학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의 

면담을 시작으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교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441명 대상) 결과, 지난달 17일 있었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선언문띠 제작과 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21명과 

97명이었다.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8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를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를 11월 21일에 

발표하였다. 이 같은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학생수호연합측은 즉각 반발하며 11월 23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공범의 음모”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김화랑 군의 삭발

식을 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은 “교내 사상주입 교육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며 

정치교사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학생수호연합이라는 조

85)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86)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lfrom=kakao
87)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3045?lfrom=kakao
88) 조선일보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82768&sid1=001&lfrom=kakao
89) 최인호학생TV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XLYK5SEhXBo&app=desktop, 성평화동아리 담당을 거부한 
   교사사진: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06506230780408/?sfnsn=mo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XLYK5SEhXBo&app=desktop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06506230780408/?sfnsn=mo


직의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였다. 현재,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군

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90)

➁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사태91)

☞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전교조 교사 현경용 교무부장의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두 딸이 문과  

 와 이과 내신에서 각각 전교 1등의 성적을 차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애초부터 부녀지간  

 에는 같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쪽같이 속였고, 또한, 당시 현경용  

  교무부장은 사립학교인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25년이나 장기 근속하여 일선 교사들에 대한,  

 인사 평가권도 가지고 있어 이어 교감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  

 진 교사였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의 주관이 개입되는 수행평가 등에서 이들 쌍둥이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쌍둥이 자매가 평소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등에서 전

혀 최상위권의 성적이 아니었음에도 뜻밖으로 방학식 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성적우수 상장

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기말 시험지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현경용 교무부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절대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잠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사 요구가 일어나면서 결국 서

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까지 하게 된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정황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

청은 "감사만으로 진실을 알기 힘들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 뚜렷

한 증거들이 다수 확보됨으로 이를 토대로 쌍둥이들은 퇴학을 당하였으며 교무부장인 현경용

은 2019년 5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92)

③ 서울 충암고등학교 사태- 사립학원 피해사례93) 

☞ 충암학원(충암중.고등학교)의 소위 ‘부실 급식 비리’ 사건은 충암학원 내의 한 현직 교사가  

90)한겨레기사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7888.html
<인헌고 사태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전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7888.html#csidxc68bb09469ebecd99ed8ad6090706b0 

김화랑군 삭발식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5/2019112500155.html

긴급 기자회견 | 공범의 음모 폭로한다! | 전국학생수호연합.19.11.23

 https://www.youtube.com/watch?v=CQxlmPJhngU

조선일보 기사:(김화랑군 1인 시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6/2019120600281.html

91)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8%99%EB%AA%85%EC%97%AC%EC%9E%90%EA%B3%A0%EB%93%B1%ED%95%99%EA%B5%90%20%

EC%8C%8D%EB%91%A5%EC%9D%B4%20%EC%9E%90%EB%A7%A4%20%EC%8B%9C%ED%97%98%EC%A7%80%20%EC%9C%A
0%EC%B6%9C%20%EC%82%AC%EA%B1%B4

92)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221&ref=A
93) 펜앤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8



 서울시교육청에 제보를 하며 시작됐다. 해당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보 과정에서 전교조 서부지부장을 지낸 홍기복씨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  

 복씨는 지난 2014년에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예.결산 통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를 “칠판지우개를 10만개 샀다며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를 하여 학교 측으로

부터 명예훼손 피고소를 당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해당 고발로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은 이내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종이컵과 수

세미 등의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며, 식용유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천

400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비용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

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4억여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서둘러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에서는 검찰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고발하

는 등 강력 반발하였다. 

 결국, 2018년 6월 28일 최종 수사 결과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에서는  “허위 사실을 발표

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케 한 서울시 교육청(교

육감 조희연)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확정함으로 

사건 발생 2년 8개월여만에 ‘급식 회계부정’의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렸던 교장과 행정실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결국, 악의를 품었던 한 전교조 교사의 도움으로 제보가 시작되었고 부실하고 편파적인 서

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를 언론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무작정 받아쓰며 이어진 ‘마

녀사냥’ 보도로 인해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과 재학생들에게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

다.

Ⅴ. 연구의 진단

1. 전교조는 현재 진화하는 중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전교조 교사들이 30년동안 지속적으로 공교육을 장악하기 위하

여 꾸준히 정치세력화를 한 결과 이제 가시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진보적 교육감 선출과 혁신

학교 건설, 성평등 교육, 무상급식 실현, 사학법 개정 투쟁,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장악이라

는 전교조 교사들의 당초 목표들이 초과 달성되는 이른바 전교조 전성기에 접어들었음이 드러

났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을 견제하고 대항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있다. 일례로 인헌고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스스로 전교조 교사들의 일방적

인 사상주입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 전교조 출신의 서울시 교육감

이 인헌고의 전교조 교사들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구제하고 도와

줄 마땅한 방안이나 저들 전교조 교사들을 감시할 시민단체의 힘도 미약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본 연구조사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전교조 및 



소속 교사들은 활동행태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전교조는 교사들 스

스로가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집단적 행동과 계기수업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

여 교육현장에서 돌출적 행동으로 비춰지기까지 했었지만, 최근의 전교조는 비록 그 소속 전

교조 소속 교사들의 숫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그 행동양식이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전교조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

어 전교조교사들의 든든한 활동 배경이 되고 실제로 전교조의 협조공문이 교육청을 통하여 단

위학교에 하달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교조는 이제 세월호 ‘기억수업’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각색하여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음이 세월호 교과서를 통하여 드러났다. 이 세월호 교과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

서는 이제 부교재 수준을 넘어 2020학년도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릴 예정인데 그 사실은 전

국단위학교에 전시본으로 배포된 사회과 역사과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이미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동성애, 트렌스젠더, 성적지향, 성정치 등 극좌성향의 사상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중등학교 

내에 마구잡이로 유입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에까지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전교조 교사들은 해직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이 교실안에서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정

치 사상교육을 주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수업을 계기수업의 형태로 진

행하던 과거의 소극적인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교사가 선

택하는 각종 부교재, 외부강사 초빙, 기업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상주입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주도하는 징검다리공동체에서 몇 년전부터 주창해온 소위 보이스텔바흐 3

원칙94)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을 정치에 오염시키고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은 인헌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이스텔바흐 3원칙을 제도적으

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최소한의 반

성이나 후퇴도 없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내년이면 그들의 편향된 사상교육에 적합한 신종 교과서가 전국에 배포

될 예정이다. 이제는 대놓고 교과서의 내용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아예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전교조 방식의 수업이 대세를 이뤄갈 것임이 분명하다. 바

야흐로 전교조는 진화하며 4차 산업혁명 수준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교사임용고시 수험문제로 좌익이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이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성적이 아니라 사상주입의 충실도가 취업이나 입학의 기준이 될 시기

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연구에 따른 현재의 교육현황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94) 한국교육신문



2. 우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아직도 친목 단체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전교조 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다. 법외노조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

어간 전교조이지만 이제는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당장 합법화해줄 것을 당당하게 대통령에

게 요구할 수 있는 전교조이다. 대법원판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그 오만함과 독선은 

아마도 전국 광역시도의 교육청 대부분을 장악한 친전교조 교육감의 존재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였다면 전교조 전성시대

를 활짝 열어준 것은 바로 교육감 직선 선거제도 때문이었다. 전교조라는 강력한 결집체가 있

고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와 난립하는 후보사이에 누가 승자가 될 지는 이미 결정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4년마다 치르는 교육감선거에서 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노력은 늘 있었지만 전교조 또는 전교

조의 밑바탕이 되는 이념으로 뭉친 그룹이 만들어내는 좌파교육감 단일화작업에 맞설 수는 없

었다. 우리는 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거나 교육시민단체에 아물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긴 채 패배로 끝나도 아무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교육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후보로 나선 사람들부터 자진해서 회고하고 반성하며 상대 후보자였던 사람들과 

지지 세력들을 아우르려는 노력을 했어야함에도 서로 배척하고 지금까지도 서로 화합보다는 

눈치보기에 바쁜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편,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육시민운동에 평생을 몸담아온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된 학부

모단체들의 의견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보수교육감후보 단일

화기구를 내세우면서부터 사실상 보수후보단일화기구가 보수후보단일화의 최대의 장애물이라

는 비판이 매섭게 내리쳤고 단일화기구는 분열하고 파열음을 내면서 열기가 식어갔고 결국은 

흥행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진보교육감을 표방한 친전교조 성향의 광역시도 교육감에

게 당선이라는 영광을 선물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교육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사안마다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문제보다 더 세밀하

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고민해야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미 공

룡처럼 거대해지고 조직화된 전교조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오랜 투쟁과정에서 체

득한 전교조의 실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름의 교육철학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

험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전교조와 그나마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교원의 경

험만으로는 도저히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차기 교육감선거를 위해서 종전 선거에서의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교육시민단체들의 역량과 결속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

재,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3. 서울대 사범대학교 출신 교육계 인사들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교조, 교총, 교육부를 막론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출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교육문제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러나 이를 지적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학연과 지연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있어서 특히, 엘리트교육을 받은 특정 학교출신의 영향

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보니 교육개혁은 언제나 지지부진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문제와 대학정원의 조절, 대학통폐합, 학령인구의 감소문제에 대한 대비책들은  

너무도 허술하다. 교육부, 교육청은 넘치는 교육재정을 그저 갈라주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다. 

교육부출신 고위공무원이 은퇴 후 지방대학의 교수로 재직한다면 이는 법관 전관예우와 다를 

바가 있을지 의문이다.

4. 소결

 본 연구의 최종 진단은 전교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

고 보장해야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이라는 그 근본 원칙이 철저하게 훼손

된 채, 희미한 불빛에 불과하여 겨우 그 흔적만 아른거릴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더군다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형성기능으로서의 교육은 이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

야만 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각과 통열한 반성

이 있어야만 미래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1997. 12.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이념에 대해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교육의 국민형성

기능을 강조하고 국민개인의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로 교육의 근본이념이다.

 현재 작금의 교육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그 자리를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이념에 투철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 투철한 교육은 바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수요자로서의 선택권, 단위학교

의 자율성보장이 맞물려 들어가야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은 자

사고폐지, 평준화정책에 의하여 압살당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립학교는 마치 떠돌

며 녹아내리는 빙산위에 세워진 학교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고

사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사학재단들로부터 소리없는 비명이 연일 터

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더 이상 미사여구나 거대담론 그리고 현학적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현실

의 상황을 담담하게 조사 연구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않고 해주신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Ⅸ. 연구 참여 및 감수/자문을 도운 시민단체들(무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바른교육실천행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올바른교육을실천하는교사들의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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